
< 자기소개 >  
김원중 상담과장 
안녕하세요. 귀한 시간 내서 후배들이 공부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모여 주셔서 감사합니다. 
간단하게 자기 소개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. 
  
동엽 
저는 강남대성에서 공부했고 현역 때 3등급으로 안 좋은 결과가 있었는데, 강남대성에서 재수하면서 1등급으로 점수를 
올린 김동엽이라고 합니다. 
  
창협 
저는 현역 시절 이과로 수능을 봤다가 재수할 때 인문계열로 바꾸기로 계획을 하고 강남대성 인문6반을 다녔던 
이창협입니다. 
 
 

<수학, 원래 잘한 것 아닌가?> 
김원중 상담과장 
두 학생을 보면 인문계열, 자연계열 학생인데 오늘 다룰 이야기들은 중심이 수학입니다. 
우선은 자기가 공부한 케이스가 다르긴 한데 이 영상을 보고 있는 후배들이 봤을 때 '처음부터 잘한 건 아니냐' 이렇게 
이야기할 수 있는데,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야기를 좀 풀어서 이야기해 주면 좋겠어요. 
  
창협 
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, 계열을 바꾼다고 해서 처음부터 점수를 잘 받은 건 아니고요. 반 등수만 따
지면 50 몇 명 있는 반인데 40대 후반 등수를 받기도 하고 괜히 바꿨나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. 근데 기초적인 개념을 초
반부터 선생님들을 믿고 질문하면서 재정립해 나가는 과정에서 실력을 올리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. 
그러다가 한 6월쯤에 수학이 조금씩 안정되어가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수학 점수는 어느 정도 나와주고 한 9월쯤 되니까 
등수도 많이 오르고 점수도 많이 오르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9월부터는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가지고 수능까지 보게 된 것 
같습니다. 
 

김동엽 
[연세대 컴퓨터과학]  

이창협 
[서울대 경영대학]  



동엽 
저도 솔직히 현역 시절 공부하다가 6월, 9월 평가원은 괜찮게 나왔는데, 수능에서 미끄러졌던 케이스라서 저도 수학을 
어느 정도 잘 한다고 생각하여 운이 따르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, 돌이켜 생각해보면 수능 점수 자체가 실력인 것 같아
요. 그냥 점수 그 자체가 실력인 것 같아요. 나는 수학 잘 하는데 ‘실수 몇 개 해서 수능점수가 이렇게 나왔다’ 이런 식으
로 자기위로를 많이 했었는데 사실상 실수 하나하나가 다 모여서 그게 결국 실력이 되는 거거든요. 그 사실을 깨닫고 ‘글
씨 하나하나 쓰는 것도 다 똑바로 심혈을 기울여서 연습해야겠다’ 그런 마인드로 공부했어요. 
 
 

<수학 공부 슬럼프 극복 방법> 
김원중 상담과장 
창협 친구는 이과에서 문과로 넘어왔어요. 수학을 중심으로 어떤 과정들이 있었는지 이야기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
  
창협 
아무래도 이과에서 넘어왔다 보니 강점을 가지게 되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. 그런데 막상 시험을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
고요. 저도 나름대로 학원에서 내주시는 수학과제 같은 것들을 열심히 하면서 조금씩 다시 자신감을 찾을 수 있었고 6월 
평가원 시험 때 실력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그 이후로도 계속 학원 콘텐츠를 이용하면서 자신감을 잃
지 않고 수능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
  
동엽 
저 같은 경우는 현역 시절 수학을 상당히 싫어했고 재수할 때도 수학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았어요. 그런데 수학공부를 
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강남대성에서 주는 자료들과 짜주는 시간표를 적극적으로 이용했던 것 같아요. 
예를 들면, 정규 수업 시간이 다 끝나고 맨 처음 먼저 한 게 수학이었어요. 시작할 때 제대로 집중할 수 있는 수학을 하고, 
그 다음에 다른 과목들을 했어요. 마지막 1시간도 수학을 했는데 집에 가기 직전에 수학 공부가 진짜 하기 싫을 때 수학
을 하면 수학 시험을 볼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‘아 내가 그 시간에도 수학 공부를 했었는데 그 때 했던 것처럼 집중해서 
하자’ 그런 각오로 실전 연습한다 생각하고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. 
  
  

<수학에 자신감을 갖게 된 시점> 
김원중 상담과장 
시작하면서부터 ‘나는 어느 대학에 무슨 과를 갈 거야’라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지만, 성적이 오르면서 ‘더 잘 가겠는데?’ 
라는 생각될 때도 있죠. 그 목표나 자신감을 갖게 되었던 계기에 대해서 설명해줬으면 좋겠어요. 
  
동엽 
일단 목표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너무 높게 잡으면 현실적이지 않은 와 닿지 않는 목표들 있잖아요. 그렇게 목표를 잡으
면 오래 못 간다고 생각해서 하루 단위로 제가 할 수 있는 양을 목표로 잡고 매일 꾸준히 하는 식으로 했어요. 그러다 보
니 강남대성에서 주시는 자료들을 풀면서 선생님들이 알려 주신 내용들을 기억하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
계속 잘 되겠구나 라는 자신감이 생겨서 그 뒤로도 계속 저를 믿고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. 
  
창협 
‘잘 하고 있는 것 같다’라고 생각 하게 된 시기는 아마도 프리미엄 모의고사를 치른 후였던 것 같은데, 수학 점수로 반에
서 1등을 한 적이 있어요. 그때 1등 한 이후로 어느 정도 ‘내가 하고 있는 방식이 틀리지 않는구나. 학원에 의존하면서 콘
텐츠들만 풀면서 공부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구나’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. 
 
 

<인상 깊은 강남대성학원 수학 콘텐츠> 
김원중 상담과장 
강대 생활을 하다 보면 각 과목별로 콘텐츠들이 공식적인 것도 많고, 담당선생님께서 주시는 내용들도 워낙 많아요. 공
식적인 수학 콘텐츠 중 가장 인상 깊었고 잘 활용했던 콘텐츠는 무엇이었을까요? 
  
창협 
‘해시태그 2750’이라는 콘텐츠가 있어요. 킬러문제 3문제를 제외하고 나머지 27문제를 50분 안에 풀게 하는 콘텐츠인
데 초반에는 시간 안에 문제를 다 푸는 것도 버거움을 느꼈는데, 계속 풀다 보니 어느 정도 시간 안에 더 풀게 되고 맞추
는 문제 수도 점점 늘어나게 되면서 점점 조금씩 잘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. 
 



동엽 
저도 우선적으로 창협학생 말처럼, ‘해시태그 2750’이 매우 좋았는데, 솔직히 ‘해시태그 2750’을 여러 번 풀다 보니까 
이런 게 나올까?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. 그런데 수능을 2번 치르고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때 이게 나올까라는 마음 
자체가 수능 시험장에서도 느낄 수 있는 감정이잖아요. ‘해시태그 2750’ 문제를 풀다가 이게 나올까라는 감정이 들 때 
멘탈을 잡고 문제를 계속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훈련 자체도 좋았던 것 같아요. 
그 다음 모의고사 끝나고 나눠주시는 ‘쉬어’라는 콘텐츠가 있는데, 쉬운 문제로 어려운 문제 풀기라는 컨셉으로 소책자 
같은 형태인데, 제가 쉽게 넘어갈 수 있었던 기출들도 한 문제를 테마로 어떻게 엮이는지를 구성해 놓은 문제집이어서 
그 문제들을 풀면서 제가 풀었던 기출도 좀 색다르게 바라볼 수 있는 경험이 돼서 좋았고, 킬러문항 같은 경우도 생각의 
흐름이라고 해야 되나요. 일목요연하게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마인드맵 형태로 그려놓아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. 
  
  

<수학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> 
김원중 상담과장 
후배 학생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은 것들이 있나요? 
  
동엽 
‘점수가 안 나온다고 이게 내 점수가 아닐 거야’라고 부정하는 분들이 계신데 자기 점수는 그대로 반영되는 것이기 
때문에 그 자체를 받아들이고, 점수가 안 나온다고 너무 상심하지도 잘 나온다고 너무 자만하지도 말고 내가 혹시라도 
그냥 넘어간 문제는 없었는지, 실수할 수 있는 여지는 없었는지를 한 번 더 짚어보면서 빈틈없이 잘 메꾸어 나갔으면 
좋겠어요. 
  
창협 
저는 시험점수가 적당한 수준으로 나오다가 수능에서 잘 본 경우거든요. 저 같은 사람도 있으니까. 앞으로 치러야 하는 
많은 시험을 모두 잘 보면 좋겠지만 못 봤다고 해서 수능 역시도 못 보면 어쩌나 라는 생각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. 수능은 
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자기 페이스에 맞춰 끝까지 파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. 
  
김원중 상담과장 
말씀들을 겸손하게 하셨지만, 제 생각에는 1년 동안에 공부의 내용, 그 과정에서 느꼈던 아픔도 있었을 수 있고 좌절도 
있었을 수 있고, 한편으로는 좋았던 기쁜 순간들도 매우 많았을 거라 생각합니다. 
오늘 짧지만 수학을 중심으로 이야기해본 선배들의 이야기가 이 내용을 보고 공부하는 친구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
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
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. 
  
동엽/창협 
감사합니다. 


